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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체개현 조지훈_ 「 」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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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� 글을� 읽고� 주제� 방향성을� 잡으시오.� �※�

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

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
때문에 섬돌 우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

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아 여기 태고! 
적 바다의 소리 없는 물보래가 꽃잎을 적신다( )太古

방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 온다 내가 석류꽃 속
으로 들어가 앉는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

조지훈 화체개현 - , ( )花體開顯「 」

주제� 방향성� :�

의� 시선#EBS

이 작품은 석류꽃 개화의 순간에 화자가 느끼는 감동을 
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짧은 여름밤이 사라지는 순간 섬. 
돌 위에 석류꽃이 터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새로운 
우주가 열리는 파동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방안 가득히 . ‘ ’ 
석류꽃이 물들어 오며 석류꽃 안에 화자 자신이 들어가 
앉는다고 하면서 석류꽃이 개화하는 순간에 느끼는 감동
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 ‘ ’ . 
작품은 새벽 동이 트면서 햇살이 섬돌 위로 올라와 방안‘ ’
으로 물들어 오는 상황을 석류꽃의 개화를 빌려 나타낸 
작품으로 해석하기도 한다.

연 무념무상과 몰아의 경지1 : • 

연 섬돌 위에 터지는 석류꽃2 : • 

연3 : •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석류꽃의 개화

연 석류꽃의 개화에서 느끼는 감동4 : • 

주제� 생명� 탄생� 순간의� 감동:�

①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 짧은 여름밤 가 활용되고 있다(‘ ’) .

석류꽃 과 바다 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다‘ ’ ‘ ’ . ② 

③ 시구의 반복을 통해 석류꽃 개화에 대한 감동이 강조
되고 시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, .

석류꽃의 꽃망울이 터지면서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④ 
은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.

연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이후 아무것도 생2~4 , ‘⑤ 
각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외부 세계에서 ’ , 
내면으로의 시선 이동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. 

방안 은 화자가 석류꽃과 합일되는 충만감을 느끼는 ‘ ’⑥ 
공간이다.

이 작품은 생명 탄생의 순간을 바라보며 얻은 깨달음, ⑦ 
그리고 생명 탄생의 순간의 신비와 화자의 감동을 형
상화하고 있다.

⑧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다 는 생명 탄생의 신‘ ’
비 속에 화자가 흠뻑 빠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.

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 린다는 것은 생명의 탄‘ ’⑨ 
생이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우주가 만
들어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.

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는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‘ ’⑩ 
의 신비와 감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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깊� 은� 독� 해�[� T� H� E� -� ]

  제목 화체개현 은 꽃의 몸체가 열리면서 드러남 혹은 꽃봉오리가 터* ‘ ’ , 

지면서 빛남이라는 뜻이다. 

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

  화자가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어 있는데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, , → 

말하고 있다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제시된. 

다 이는 다음에 나오듯이 화자가 석류꽃의 개화를 기다리는 상황이며. , , 

개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

다. 

연� 아무� 생각� 없이� 벽에� 기대어� 있음1 :� .▶

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
때문에 섬돌 우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

  짧은 여름밤이 금방 지나가고 섬돌 위에 석류꽃이 핀 상황이다 짧, . ‘→ 

은 여름밤 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석류꽃이 ’ . ‘
터진다 는 표현은 석류꽃의 개화를 나타내고 문득 터진다 라는 표현’ , ‘ ’, ‘ ’
을 통해 개화의 순간성을 나타냈다 또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. 

을 유발하였다 섬돌 우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 는 표현을 석류꽃의 . ‘ ’
개화를 햇살이 떠오른 것에 빗댄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.

연� 석류꽃의� 개화2 :�▶

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!

  석류꽃의 개화가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물결의 움직임과 같다는 뜻( ) → 

으로 석류꽃 개화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석류꽃의 꽃망울이 , . 

터진 것을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아 생명 탄, 

생을 새로운 우주의 창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 탄생의 . 

경이감이 드러나고 있으며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개화의 감동을 나, 

타내고 있다.

아 여기 태고 적 바다의 소리 없는 물보래가 꽃잎( )太古
을 적신다

  석류꽃의 개화가 아득한 옛날의 바다에서 일어난 물보라가 석류 꽃( ) → 

잎을 적신 것이라는 뜻으로 생명 탄생의 신비로움이 드러나고 있다, . 

위와 같이 영탄적 표현 아 을 사용하여 개화의 감동을 나타내고 있다(‘ ’) .

연� 석류꽃의� 개화의� 경이로움3 :�▶

방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 온다

  석류꽃의 느낌이 화자가 있는 방안까지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다 개화. → 

에 따른 감동으로 인해 석류꽃의 이미지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

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때 방안 은 화자가 석류꽃의 충만감을 느끼. ‘ ’
는 공간일 것이다.

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다

  화자 나 가 제시되어 있다 화자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다 는 ‘ ’ . ‘ ’→ 

것은 화자와 석류꽃이 하나가 된 상황이다 화자와 자연 석류꽃 이 하. (‘ ’)
나가 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물아일체의 경지가 나타난다. 

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

  석류꽃의 개화를 체험한 상황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아무런 생각이 → 

나지 않는 상황이다 석류꽃과 일체가 된 감동의 표현이며 이를 한자. , 

어로 무아지경 몰아 의 경지라고 한다 이 표현이 연과 연에 동일‘ ’, ‘ ’ . 1 4

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감동이 부각된다, .

연� 석류꽃의� 개화에서� 느끼는� 감동4 :�▶

같은� 작품 다른� 독해# ,�

이 작품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제목은 아침 이었다< > . 
이러한 제목을 고려하고 작품을 독해하면 새벽에 동이 , 
트면서 햇살이 섬돌 위로 올라와 방안으로 물들어 오는 
상황을 석류꽃의 개화에 빗대어 나타낸 작품으로 이해할 
수도 있다. 

이 경우 석류꽃 은 떠오르는 해를 비유한 표현이 된다‘ ’ . 
석류꽃이 터진다 는 햇살이 구체화된 형상을 나타내는 것‘ ’
이며 새로운 우주 는 햇살이 펼쳐지는 것을 새로운 우주, ‘ ’
의 열림으로 보아 우주론적 생명관을 보여주는 표현이 된
다 파동 은 햇살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방안 가득 석류. ‘ ’ , ‘
꽃이 물들어온다 는 것은 방안에 햇살이 가득 차오는 모’
습을 나타낸 것이 되며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 것, ‘ ’ 
은 햇살 속에 화자가 앉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 

이렇게 해석할 경우 연은 동이 트기 전의 모습을 연1 , 2
은 새벽 동이 튼 모습을 연은 햇살이 펼쳐지는 모습을, 3 , 
연은 햇살이 방안에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된다4 . 
주제는 햇살이 펼쳐지는 과정의 신비한 체험 정도가 될 
것이다.

수능적 독해 [ Point ]

화자�• : 화자 나 가 겉으로 드러나 있음 ‘ ’
석류꽃의 개화를 관찰하는 이     [ ]

상황�• : 벽에 기대 여름밤을 보내며 석류꽃이 피는 상황을 목격함

정서 태도�·• : 생명 탄생의 감동 경이감 신비로움 물아일체 , ,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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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� 관� 기� 출� 문� 제�[� -� ]

해당 작품은 기출 이력이 없기에

연관 기출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
관련 읽기 자료로 이를 대체합니다.

이해와 감상#

이 시의 제목은 연에 나온 시집 풀잎 단장 에서1952 < >
는 아침 이다가 년 조지훈 시집 에 이르러 화체< > 1956 < > <
개현 으로 바뀌었다> .

연은 시적 화자의 무념무상 몰아의 경지를 보여 주고 1 , 
있다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 인 자세에서 이미 나는 현. ' '
실적인 세계에 뜻을 두고 있지 않다 만약 내가 정상적으. 
로 눈을 뜨고 있었다면 섬돌 우에 석류꽃이 터지 는 화체' '
개현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실눈을 떴기에 몰아의 경지에 . , 
있었기에 꽃은 내 앞에서 활짝 피었다 피다 가 아니고 . ' ' '
터지다 라고 함은 짙은 주홍색의 여섯 개의 꽃잎을 지닌 '
꽃이 피는 모습이 마치 고여 있던 피가 터져 나오는 것처
럼 시인에게 보인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 희랍인들은 석. 
류가 디오니소스 신의 피에서 생겨 나왔다고 믿었다 그. 
러나 석류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은 그 색깔보다 오히려 
그 모양과 내적 구조에서 생긴다 그래서 복잡다양한 것. 
을 뚜렷한 통일로 조화시키는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석류
를 보고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도 우주의 통일 을 상징하. ' '
는 것으로 나타난다.

조지훈 역시 연에 이르러 석류꽃이 핌을 새로운 우주3 '
가 열리는 파동 으로 본다 꽃 한 송이 속에서 문득 시인' . 
은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읽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우. 
주의 탄생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꽃잎을 적시는 태'
고적 바다의 소리없는 물보라 이다' .

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보편적 수평 으로 ' '
연의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 시적 자아의 공4 ' ' 
간을 완성케 하는 매체가 된다 이 시에서 꽃은 시인이 . '
존재하는 우주이며 모든 번뇌와 환희를 의탁한 몰아의 세
계 라고 볼 수 있다' .

전공자의� 시선� 출처� 김옥순 국립국어연구원# [ :� ,� ]

조지훈 의 시 화체개현 에서는 햇살의 신(1920 1968) ' '～
비 체험을 느낄 수 있다 무엇인가 작업하느라 밤을 새운 . 
시인에게는 여름밤이 짧기만 하다 밤새 켜 놓은 촛불이 . 
다 닳기 전에 새벽 동이 트면서 햇살이 섬돌 위로 올라온
다 햇살의 구체화된 형상이 석류꽃이다 몽우리졌던 꽃의 . . 
피는 모습 자라는 모습을 고속 촬영한 것을 텔레비전이, 
나 비디오로 보면 꽃이 순식간에 전속력으로 연속적으로 
피어난다 전신의 힘을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꽃망울을 . 
터뜨리는 것이다 그 모습은 마치 여자가 잉태했던 아이. 
를 전신의 힘을 다하여 낳는 과정에서 양수 최초의 물 가 ( )
터지면서 양수로 보호되었던 아기가 세상에 탄생하는 것 
같다 여성의 자궁 속 양수는 뱃속의 아기에게는 태고 적 . 
바다의 소리없는 물로서 막혔던 바닷물이 물보라로 터지
는 것처럼 터져 신생아를 스치는 것이다 해에 관한 말은 . 
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지만 해돋이 는 꽃 피기 와 아이 , ' ' ' ' '
낳기 의 비유를 거쳐 시인의 창작하기로 이미지가 흘러간'
다.

아기를 낳기 전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새 생명을 잉, 
태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고대 신화에서 바닷물이 갈라져 
우주가 열리는 그런 힘든 체험과 같고 해가 새벽이 오면 , 
다시 동이 트려고 전력을 다해 조금씩 조금씩 하늘로 솟
아 올라 온 우주를 환히 비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힘든 . 
과정을 거쳐 새벽 동이 터서 펼쳐진 햇살은 꽃잎의 개화
로 비유된다.

태고 적 바다의 소리없는 물보래 란 비유는 바닷물 자' '
체의 비유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방죽을 터서 
사정없이 순식간에 흘러 넘치듯이 햇살이 펼쳐지는 과정, 
꽃잎이 펼쳐지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아기를 보호했던 . 
양수처럼 태고 적 바다가 보호했던 어떤 대상을 밖으로 
펼쳐지게 하는 어떤 강한 힘의 파동으로 비유된 것이다. 
아침 해가 솟아올라 그 빛살이 만물을 환히 비추는데 방 
안에 있는 시인에게는 바닷물결의 파동으로 확산되어 물
보라가 방안으로 스며들어 온 방을 적시듯이 햇살이 방안
에 확산되는 모양을 석류꽃의 개화 이미지와 결합하여 표
현한다 햇살이 물보라처럼 퍼지면서 아름다운 석류꽃 모. 
양으로 퍼져 그 안에 시인인 내가 들어 앉게 된다.

이 시에서 해돋이는 단순한 일상사가 아니라 잉태 의 ' '
사건이자 꽃 피우기 란 태초의 창조적 행사가 반복되는 ' '
신화적 축제의 순간이다 시간적으로는 밤에서 아침으로. 
의 전환이고 공간적으로는 밤새 방 안을 밝힌 촛불의 이, 
미지가 방 밖에서는 온 지구를 비추는 아침 햇살의 거대
한 빛의 이미지로 확산된다 해의 이미지는 이렇게 불의 . '
이미지 물의 이미지 꽃의 이미지 가 결합된 총체적인 '→ →
상징성을 담고 있다 밤새 밝힌 촛불의 에너지는 해돋이. 
의 거대한 에너지와 결합하여 태고 적 바닷물의 세력으
로 석류꽃의 피어나는 힘으로 다가와 그 에너지가 시인, 
으로 하여금 창작의 몽환적인 신비 체험을 느끼게 한다.


